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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와의 분리개별화가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에 미치는 영

향에서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긍정 및 부

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동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211명의 초등학교 6

학년(남자, 104명, 여자, 107명) 아동 211명이였고, 애착, 분리개별화, 행동자율성, 긍정정서, 행복

감, 우울, 불안과 관련된 척도를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리개별화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행동자율감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애착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 직접 영향을 미쳤

으며, 행동자율감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가 지지되었다. 즉 아동이 부모와 분리

개별화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자율적 행동이 많이 허용될 때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관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 정서를 높이고, 반대로 불안정 애착일

경우 우울이나 불안감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애착관계 역시 아동의 자율적 행동의 기회가 많아질

수록 긍정 정서의 경험을 높이고, 부정 정서의 경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

과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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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ud(1933)가 5세 이전 경험의 중요성을 부

각시킨 것은 이 시기가 출생과 더불어 가장 취약

한 시기임과 동시에 중요한 타인인 부모의 영향

을 민감하게 받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의 태도가

유아의 기본적 신뢰감 형성에 결정적이라고 알려

져 있듯이(Erikson, 1967),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의 관계 경험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 가지 주

제인 애착과 분리개별화 경험을 다루고자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두 가지 주제는 관

심을 받아왔다(Mahler, 1963; Bowlby, 1980). 양육

자와 가까이 있고 싶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애착이라고 한다면 이에 반해 적절

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고유성을 지키고

싶고,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이 분리개별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분리

개별화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모두 정서적 경험

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이들 경험이 주관적 안녕

감(subjective wellbeing)의 정서적 요인인 긍정

및 부정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한 개인이 스스로 행복하다

고 여기는 정도로,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

정 정서를 적게 경험할수록 안녕감이 높아진다.

주관적 안녕감은 정서 요소와 인지 요소로 구성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서 요인을 다루고

자 한다. 정서 경험은 3가지 요소로 설명되는데,

정서적 체험, 생리적 반응, 행동준비성이다(권석

만, 2008). 행동준비성으로 볼 때, 긍정 정서는

보다 적응적이고 자율적인 행동 변화와 관련된다

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애

착과 분리개별화를 연구하였다. 12세 아동을 대상

으로 한 이유는 이들이 후기 아동기에 해당되며,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시기와도 맞물리기 때문이

다. 애착이나 분리개별화의 문제는 전 생애에 걸

쳐서 연구되고 있지만,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는 유아의 제 1분리개별화 이후에 제 2분

리개별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Blos,

1979).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분리개별화

단계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건전한 심리적

발달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Kernberg,

1984), 이후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되어 이 시기의 특성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아동 후기의 애착과 분리개별화에 대한 욕

구는 이전의 유아기와 다를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 욕구가 긍정 정서나 부정 정서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Mahler(1963)에 따르면 생후 초기 4-5개월까

지 아기와 엄마의 정상적인 공생단계 이후 정상

적인 분리개별화 단계가 시작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분리개별화 과정의 주요한 발달은 생후

30-36개월 이전에 나타난다. 한편 Blos(1979)는

Mahler(1963)의 이론을 좀 더 확대하여 생후

30-36개월의 분리개별화 과정을 1차 분리개별화

로 보았고 12-15세의 사춘기를 2차 분리개별화라

고 하였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분리개별화 단

계는 심리적 발달에서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실패할 경우 우울, 불안, 성격장애와 같은 정서 및

성격 발달의 장애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Blos,

1979).

Blos(1962)는 1차 분리개별화는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는 단계로 실존감, 자기감

(sense that I am)을 성취하게 된다고 했다. 그 다

음으로 2차 분리개별화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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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나 정체감을 획득하는 것이 주요한 과업이

라고 보았다. 즉 청소년기의 주요한 과업이 정체

감의 획득임을 고려해 볼 때, 자신에 대한 확실한

이해는 이 시기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건강한

성격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아동의 분

리개별화와 관련하여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진

아동일수록 성취동기가 높았으며(김세영, 2004) 자

기효능감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lls & Marwell, 1976). 그리고 아동의 분리개

별화는 긍정적인 자아상과 관련되었다(곽민정,

2005).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은 경우에 대체로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윤희정, 2004), 대학생활적응도 순조로운 편이였

다(조화진, 2004).

분리개별화는 정체성 획득을 통해 부모로부터

개별화 될 수 있다는 것으로(Blos, 1979) 일종의

정서적 측면의 자율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분리개별화는 스스로를 부모로부터 정서

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정서적인 측면의 자율감, 즉 분리개별

화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인 애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오히려 잘 발달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Garber & Little, 2001; Ryan & Lynch,

1989). 따라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상반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한 관

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두 개념의 공통

점은 첫째,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녀

를 자신과는 개별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녀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두 개념 모두 부모관계를 통한 정서적 경험

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애착은 분리개별화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의 중요한 정서적 경험이다. 애착은 Bowlby(1980)

가 이 이론을 주창한 이래로 영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

고 있다. 즉 영아는 출생과 더불어 양육자와의 애

착경험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내적 작동모

델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평생을 통해 수정, 통합,

유지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상호작

용의 질이 아동의 안정애착 혹은 불안정 애착을

결정한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일수록 심리

적 자원이 풍부하고, 융통성이 있고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장휘숙, 1998). 이

들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부모

의 도움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안다. 반면 불안정

애착아는 사교성이 부족하여 또래 관계가 원만하

지 못하고, 분노 경험이 빈번하고 충동 통제가 어

렵다고 한다(Marrone, 2000).

그렇다면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부모 요인이 무엇일

까? Marrone(2000)에 따르면 첫째, 공감해주거나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능력, 둘째, 자녀와 유의미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

모의 민감한 반응성의 주된 특징은 자녀를 독특

한 욕구를 지닌 독립된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애착행동을 보이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는데 이는 애착과 관련되고, 이와 반대로

부모를 벗어나 세상을 탐색하려고 할 때에도 자

유를 허락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분리개별화와

관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안정 애착을 형

성할수록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Marrone, 2000).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의 정서경험이 자율

적인 행동변화를 이끌고 이는 긍정 및 부정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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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와 정서적인 애착이나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질 경우, 실제 아동의 행동에서도 자율

성이 잘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

구에서는 이를 행동적인 자율성을 통해 알아보았

다. 행동적 자율성은 가정 내에서 부모의 의견과

독립적으로 아동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김경희, 2002). 즉 어떤 물건을 살지, 어떤

옷을 살지, 어떤 친구를 사귈지, 여가와 휴식시간

을 어떻게 보낼지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김경희(2002)는 자율성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비

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선택하는 성향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에

따라 자율적 행동의 평가요소를 자주적 의사결정

과 자기표현, 자조적 행동이행으로 구분하였다.

원래 자율성의 개념은 행동적 자율성, 정서적

자율성으로 구분되어 사용하나(Holmbeck &

O'Donnell, 1992),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자율성이

분리개별화와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행동적 자

율성만을 국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애착경험이나 분

리개별화가 행동적 측면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비교적 자

유로운 감정 상태를 유지할수록 구체적인 행동에

서도 자율적인 선택과 자조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부가적으로 부모와 안정

된 애착경험을 통해 친밀감을 많이 형성한 아동

일수록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행동경향이 높을 것

으로 예측하였다.

분리개별화와 우울 간의 연구에 따르면, 분리

개별화 수준이 낮고, 대인관계에서 의존성이 높을

수록 우울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Mahler

(1975)는 의존적 우울에서는 대상관계가 미분화되

어 공생적인 특징을 갖는 분리개별화의 초기 단

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다. 박규상(2008)은 대학

생을 대상으로 분리개별화와 우울을 알아보았는

데 분리불안이나 공생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의존적 우울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후기의

경우에도 이러한 분리개별화의 문제가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정서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많은 연구들이 생의 초기 애착관계가 이후 아

동기의 불안이나 우울, 공포와 같은 부정정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Kobak & Sceery, 1994;

Muris, Peter, Meesters, Marion & Zwambag,

2001). Armsden과 Greenberg(1987)은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을 경험할 경우 이후 아동이 경험하

게 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

는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완충역할가설

(buffering hypothesis)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처

럼 안정 애착은 그 자체로 아동으로 하여금 정서

적인 충만감, 행복감을 경험하게 하므로, 이러한

관계경험은 내재화되어 이후로도 계속 긍정정서

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경험은 그 자체로 긴장과 불안감을 유발하

며, 이후로도 자신의 부정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타인이나 환경으로부터 위안과 지지의 자원을 활

용하지 못한다(Valerie, Whiffen, Kallos-Lilly &

MacDonald, 2001). 따라서 낮은 생활만족도, 대인

관계 갈등, 부정적 자기개념, 우울증에 노출될 위

험이 크다(Hortacsu, Cesur & Oral, 1993).

문경주(2004)는 자율성과 우울에 관련하여 청

소년의 자율성 욕구를 부모가 허락하지 않고 심

하게 통제할 때 우울이나 일탈행동을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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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 이는 자신의 정체감이나 자유로운 관

계 경험이 허용되지 않을 때, 자신의 판단이나 느

낌보다는 타인이나 환경의 요구에 더 민감해지면

서, 예민해지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적 감정

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나 분리개별화가 부모와

의 정서적 관계경험이기 때문에 긍정 및 부정 정

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요사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긍정심리학에서 주관적안

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중요한 주제이며, 주

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요소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이다(Diener, 1994). 즉 행복감, 편안함은 긍정

정서이고, 우울, 불안, 분노는 부정 정서이다.

특히 긍정정서는 부정정서의 동일한 양극단의

반대편에 위치한다고 생각되어 부정정서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자동적으로 긍정정서에도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생각은 일부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 긍정

정서와 부정정서는 작동기제나 적응 기능이 상당

부분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권석만, 2008).

이와 관련하여 Fredrickson(1998, 2004)은 부

정정서와 긍정정서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 있다. 즉 부정정서가 우리에게 위험을 알리

고 반응범위를 좁혀서 위험에 대처하도록 하는

반면, 긍정정서는 안전함 알려주면서 대처범위를

넓혀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부정적 정서경험

은 현재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하는 반면, 긍정적

정서경험은 미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

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긍정정서를 경험할수록

적응적 행동으로 이끄는 행동경향성이 높아지는

데, 예를들어 기분이 좋은 상태일수록 대인관계에

서 적대적 태도가 줄어들고 잘 대처할 수 있으며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2차 분리개별화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초등 고학년(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에게서

친밀감, 유대감과 같은 애착을 많이 경험할수록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부모와의 정서적인 분리개별화가 안정적으로 이

루어질수록 행복하고 편안한 긍정 정서를 유의하

게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

한 관계성과 분리개별화의 정서적 안정감이 결국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자율성을 높여주고 이

로 인해 긍정 정서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참여자

총 4개의 광주시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하고, 남학생 104명,

여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12.38세였다(표준편차 1.03).

측정 도구

분리개별화. 아동의 분리개별화 수준을 측

정하기 위해 Levine, Green 및 Millon(1986)의 분

리개별화 척도(SITA: Separation-Individuation

for Adolescence)를 초등학교 6학년에게 적합하도

록 김세영(2004)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응답

형식은 5점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분리개별

화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8개의 하위요인 중 본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112 -

연구에서는 공생관계(7개문항, ‘내 부모님은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훤히 짐작하신다’ 등 강한 의존욕구와 관련된 문

항으로 공생단계의 특성을 측정함), 의존부정(12개

문항, ‘나는 아주 따뜻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등 의존욕구에 대한 부정으로서

공생단계의 방어전략을 측정함), 분리불안(14개문

항, ‘혼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겁이 난다’ 등 부

모와 떨어져 스스로 생활해 가는 상황에 대한 불

안에 관한 내용으로서 재접근기의 특성을 측정함)

의 3개 하위요인의 33문항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리개별화의 설명은 Mahler(1975)의

이론을 근거로 이루어졌는데, 공생기에서 분리개

별화기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분화기, 연습기, 재접

근기, 대상항상성 단계를 거친다. 즉 분리개별화의

과정은 발달의 취약성이나 퇴행적 요소가 감소하

거나 없어지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명에 적절한 하위요인 문항

을 선정하여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

적 반응과 상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동일 문항을 아버지와 어머니에 해당하여 각각

실시하였다. 아버지 분리개별화의 신뢰도계수 α는

.82이고, 어머니 분리개별화는 .86이였다.

애착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척도(Inventory of Parents and Peer

Attachement)를 박현선(2005)이 만 11-12세 아동

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10문항)과 신뢰감(9문항)의

두 하위척도를 실시하였다. 의사소통은 부모와 아

동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신뢰

차원은 부모가 아동을 믿어준다고 느끼고 아동도

부모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5점 척도이

며 총점이 높을수록 안정 애착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동일한 문항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분리

하여 따로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

는 아버지 애착은 .81, 어머니 애착은 .83으로 비

교적 안정적이였다.

행동자율성. 자율성의 행동적 측면을 측정

하기 위해 두 개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1)자율성검사. 김경희(2002)가 초등학생의 자

율적 행동을 측정할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5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자주적인 의사결정(12문

항, ‘나는 어떤 일이든 내 스스로 결정한다’ 등 타

인의 간섭에 의존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행동특징을 평가함), 자조적

인 행동이행(12문항, ‘나는 학급회의 시간에 나의

의견을 잘 발표한다’ 등 자기가 원하거나 목표로

세워 놓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조

정하는 능력을 측정함)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계수는 .76였다.

(2)자기결정능력검사. 김정권, 조인수, 문태형,

김혜경(2000)이 The ARC's self-determination

Scale(Wechmeyer & Kelchner, 1995)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자율성문항(17문항)을 실시하

였는데, 문항의 예로는 ‘나는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관리와 여가와 휴식 및 자신의 표현

에 있어서 자율적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4점 척도로 신뢰도계수는 .81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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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정서. Watson, Clark 및 Tellegen

(1988)이 개발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척도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바탕으로 이은경(2006)이 아동 정서경

험 척도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긍정 정서문항 10개를 사용하였다. 4점 척도

이고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계수는 .75였다.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

정화(2005)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0문

항으로 가정환경 11문항, 자아특성 8문항, 능력 6

문항, 대인관계 5문항이였다. 4점 척도이며, 본 연

구의 신뢰도계수는 .92로 높은 편이였다.

우울. 아동의 우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Beck(1976)의 성인용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조수철․김영식(1990)이 다시 우리나

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 즉, 우울정서, 행동장

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의 5가지 범

주를 포함한다. 지난 2주일 동안의 자신의 기분상

태를 스스로 평가하며 3점 척도이고 총 27문항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

가된다. 본 연구의 신뢰도계수는 .92로 높게 나타

났다.

불안. Spielberger의 아동용 상태-특성 불안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1979; STAIC) 중 특성불안을 조수철과 최진숙

(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점 척도로 신뢰도계수

는 .91로 양호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15.0 for

windows와 AMOS 7.0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 간

의 상관관계 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의 하위 요인 점수를 측정변수로 하여 잠재

변인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모

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NFI(Normal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부가적으로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Sobel(1982)

검증을 수행하였다. Soble 검증 시 분자는 각각

매개효과의 추정치, 분모는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SE: 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분모의 SEa와 SEb는 각각 추정치 a와 b에 대한

표준오차 값이다. Zab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

보다 작을 때 영가설이 기각되므로 매개효과는

유의하다고 해석한다.

결 과

각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리개별화, 애착, 자율성, 긍정정서 및 부적

정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분리개별화는 어머니분리개별화, r=.51,

p<.001, 우울, r=.33, p<.001, 불안, r=.37, p<.001

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아버지애착, r=-.56,

p<.001, 어머니애착, r=-.35, p<.001, 행동자율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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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2, p<.001, 행동자율성2, r=-.16, p<.01, 긍정

정서, r=-.20, p<.001, 행복감, r=-.41, p<.001와 부

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정서

적 관계에서 독립감을 느끼는 아동일수록 어머니

와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지고, 안정 애착을 형

성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긍정 정서를 자주

느낌을 시사한다. 어머니 분리개별화에서도 아버

지 분리개별화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어

머니와의 정서적 관계에서 분리가 잘 되는 아동

이 부모와 애착관계가 돈독하고, 행동도 자율적이

며, 긍정정서를 많이 느꼈다 (아버지애착, r=-.45,

p<.001, 어머니애착, r=-.61, p<.001, 행동자율성1,

r=-.27, p<.001, 긍정정서, r=-.19, p<.001, 행복감,

r=-.37, p<.001, 우울, r=.31, p<.001, 불안, r=.30,

p<.001).

애착에서도 아버지와 애착이 잘 이루어진 아

동은 자율적 행동을 잘 하고, 행복감을 높게 보고

하며, 우울이나 불안을 적게 보고하였다(행동자율

성1, r=.49, p<.001, 행동자율성2, r=.29, p<.001, 긍

정정서, r=.31, p<.001, 행복감, r=.52, p<.001, 우

울, r=-.46, p<.001, 불안, r=-.45, p<.001). 어머니

와의 애착경험이 안정적일수록 자율적 행동을 하

고, 우울이나 불안은 낮으며, 행복이나 긍정 정서

를 많이 표현하였다(행동자율성1, r=.31, p<.001,

행동자율성2, r=.34, p<.001, 긍정정서, r=.29,

p<.001, 행복감, r=.47, p<.001, 우울, r=-.49,

p<.001, 불안, r=-.39, p<.001).

부모와의 분리개별화와 애착은 행동 자율성

및 긍정정서, 부적정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

련이 있음을 지지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가정한

매개 모형을 검증하기에 자료가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부분리
개별화

-

2. 모분리
개별화

.51** -

3. 부애착 -.56** -.45** -

4. 모애착 -.35** -.61** .49** -

5. 행동자율
성1

-.22** -.27** .29** 31** -

6. 행동자율
성2

-.16* -.13 .29** .34** .46** -

7. 긍정정서 -.20** -.19** .31** .29** .23** .32** -

8. 행복감 -.41** -.37** .52** .47** .39** .51** .64** -

9. 우울 .33** .31** -.46** -.49** -.37** -.49** -.54** -.72** -

10. 불안 .37** .30** -.45** -.39** -.32** -.36** -.28** -.51** .67**

평 균 83.50 82.24 52.67 54.39 49.93 32.21 27.45 58.29 15.93 31.42

표준편차 6.67 6.79 4.47 4.40 5.67 5.70 7.11 10.96 3.61 7.95

* p< .05, **p<.01

표 1. 부모 분리개별화, 애착, 자율성, 긍정정서, 행복감, 우울, 및 불안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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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들의 적합도를 구조

방정식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분리개별화가 자율성을 부분매개하여 긍정 정

서와 부정 정서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모형과

대안모형인 분리개별화가 자율성을 완전매개하여

긍정 및 부정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를 보면 부분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 각

변인간 경로계수는 분리개별화가 긍정정서와 부

정정서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그림 1).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X2(df=15, N=211)=31.66, p=.01로 유의하였으며,

CFI=.96, TLI=.91, NFI=.94로 기준치인 .90이상이

며 RMSEA=.07로 허용치인 .08이하로 적합도 수

준이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모형으로서 분리개별화와 긍정

정서 및 부적 정서간의 직접 경로를 제외한 완전

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적합도 수준

은 X2(df=15, N=211)=33.81,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96, TLI=.92,

NFI=.93로 기준치인 .09 이상이며 RMSEA=.06 로

허용치인 .08이하로 적합도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그림 2).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미세한

수준에서 완전매개 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X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X2diff(2)=1.09, ns. 그러나 모델의 간명성

과 분리개별화에서 정적 및 부적 정서로 가는 경

로가 유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완전매개

모형이 분리개별화와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간

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부가적으로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

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리

개별화가 긍정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

율성의 매개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Z=-3.30,

p<.01. 그리고 분리개별화가 부정정서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도 유의미하였

다. Z=3.49, p<.01.

모형 χ2 df TLI CFI NFI RMSEA

부분매개모형 31.66 15 .91 .96 .94 .07

완전매개모형 33.81 17 .92 .96 .93 .06

표 2. 분리개별화의 부분매개모형,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주. TLI= the Tucker-Lewis index; CFI= the comparative fit index; NFI=normal fit index; RMSEA=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모형 χ2 df TLI CFI NFI RMSEA

부분매개모형 21.25 15 .97 .98 .96 .04

완전매개모형 28.46 17 .95 .98 .95 .05

표 3. 애착의 부분매개 모형,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주. TLI= the Tucker-Lewis index; CFI= the comparative fit index; NFI=normal fit index; RMSEA=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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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이 자율성을 부분매개하여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모형과 대안

모형인 애착이 자율성을 완전매개하여 긍정 및

부정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검증을 하였다.

부분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표 3) 각 변인

간 경로계수는 애착이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가

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으나 자율성의 매개효과

가 의미있게 도출되지 못하였다(그림 3). 연구 모

형의 적합도는 X2(df=15, N=211)= 21.25 p=.1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였고, 권장되는 적합

도 지수인 CFI=.98, TLI=.97, NFI=.96로 기준치인

.90이상이며 RMSEA=.04로 허용치인 .08이하로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본 모형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모형으로서 애착의 완전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그림 4), 전반적인 적합도 수

준은 X2(df=17, N=211)=28.46, p=.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다른 적합도 지수를 알아본 결과,

분리개별화 행동자율성

부정정서

-.45**

긍정정서-.23

.74**

-.77**

.18

그림 1. 부분매개모형검증(분리개별화)

분리개별화 행동자율성

긍정정서

부정정서

-.60**

.89**

-.87**

그림 2. 완전매개모형검증(분리개별화)



아동의 부모 분리개별화와 애착이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 117 -

CFI=.98, TLI=.95, NFI=.95로 기준치인 .09 이상이

며 RMSEA=.05 로 허용치인 .08이하로 적합도 수

준이 양호하였다. 두 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X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완전매개 모

형과 부분매개 모형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

났다, X2diff(2)=3.11, p<.01. 따라서 부분매개 모형

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할 완전매개 모형이 애착과 정적 및 부적

정서 간의 관계를 적합하게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애착이

긍정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율성의 매

개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Z=3.63, p<.01. 그리

고 애착이 부정정서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

율성의 매개효과도 유의미하였다. Z=-3.91, p<.01.

애 착 행동자율성

긍정정서

부정정서

.14

-.12

-.80**

.76**

.69**

그림 3. 부분매개모형검증(애착)

애 착 행동자율성

긍정정서

부정정서

.84**

.87**

-.88**

그림 4. 완전매개모형검증(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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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결과 아동의 분리개별화는 행동자율성을

매개로 하여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 영향을 미쳤

으며 이때 행동적 자율성은 완전 매개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리개별화가 우울

이나 불안에 영향을 직접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

구와 다른 결과였다(박규상, 2008). 아마도 기존

연구가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

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차이에 일

부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청소년이나 성인과 달리

아동은 여전히 분리개별화의 초기에 해당되며, 개

별화의 욕구가 유의하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도 애착은 긍정 정서나 부정정

서에 직접 효과가 있으나 분리개별화는 그렇지

않은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개별화는 부정정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행동적 자율성이 적어질

때 부정정서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즉 아동후기에 부모와 정서적으로 밀착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우울감을 유의하게 증가

시키지 않지만, 이와 더불어 행동적으로 많은 통

제를 가할 때, 아동은 불행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기서 행동적 통제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용돈을 사용하거나, 물건구매하기, 머리모양 선택

하기, 옷차림 선택하기, 친구 관계맺기와 같은 활

동을 할 때 부모에게 규제를 받는 것이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부모와의 갈등은 초기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이르며 이후에 점차로 감소한다고 한다

(Montemayor, 1983). 본 연구의 대상자인 12세 아

동은 아동후기에 해당하면서 청소년의 초기에도

해당되므로 이 시기가 자율적인 선택을 놓고 부

모와의 갈등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Laursen, Coy 및 Collins(1998)은 초기 청소년기에

갈등이 최고조로 빈번하고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

록 갈등이 줄어들지만, 강도 면에서는 반대로 서

서히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부모

와의 갈등이 많을수록 비행(Tomlinson, 1991)이나

우울감(Forehand et al. 1988) 등의 부적응 문제를

많이 보이고 있다.

한편 부모가 아동에게 행동적 자율성을 부여

해줄 때, 아동이 행복이나 만족감 같은 긍정정서

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처럼 아동이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크게 느낀다는 것은 지금까지 부모

의 통제 하에서 결정되었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결정권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다고 생각할 정도의 지나친 부모 통제는 낮은 자

존감과 자기불신을 유발한다(Kerr & Stattin,

2000). 유사한 맥락에서 아동이 자율적 행동을 하

게 될수록 자존감이나 자기확신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확신감이란 자신에 대

한 확실한 정체감이나 확실감을 가지는 것이다

(Baumgardner, 1990). 자기확신이 높은 사람은 환

경과 미래에 대한 자기통제감이 향상되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

진다고 한다. 자기확실성이 낮을 경우, 통제 소재

를 외부에서 찾게 되므로 가변성이 높아지고 안

정성이 떨어지면서, 자기관련 자극에 예민하게 반

응하고 우울이나 불안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다고

한다(Brockner, 1988).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와의 적절한 정서적 분리감을 가지면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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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도 적정 수준의 자율성을 인정받을 때, 아

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통제감이 높아져 자신

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이 시사된다.

한편 반대로 지나칠 정도로 자율성을 허용하

였을 때, 과연 아동의 긍정정서가 높아질 지에 대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아마도 아동은 부모

가 자신의 행동에 무관심하고 적절한 행동방침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결핍감을 유발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즉 적정 정도의 자율성은 발달을

촉진시키지만 지나친 정도는 오히려 적응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Garber &

Little, 2001). 따라서 적절한 정도의 자율성의 허

용은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Poole과

Gelder(1984)도 행동적 자율성에 대한 장려는 아

동, 청소년의 발달적 시기와 가정환경, 부모특성

등 다양한 맥락 속에서 그 강도를 결정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자율성의 개념

은 방치나 방관이 아닌 인격적 대우나 존중을 포

함하고 있어야겠다.

애착이 긍정 및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동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애착은 긍

정 및 부정 정서에 직접 효과가 있었으며, 행동자

율성은 완전매개 효과가 있었다. 후기 아동기에서

애착의 영향은 만족감이나 행복감과 직결되어 매

우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즉 아동은 부모

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통해 안전감을 획득하고 만

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Toth와 Cicchetti(1996)는

안정 애착을 보인 아동이 불안정 애착을 보인 아

동보다 자기체계(self-system)가 더 발달되어 있

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 표상이 나타나고 유능감을

더 크게 지각하며, 우울증상을 덜 보였다고 하였

다. 이외에도 안정 애착이 긍정적 대인관계(Kerns,

Klepac, & Cole, 1996), 자기확신감(Walld &

Caufield, 1998), 자아 탄력성(Waters, Hamilton &

Weinfield, 2000)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이전 결

과는 초기 부모관계 경험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 애착경험은 행동 자율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는데, 부모가 수용적이고 반응적이

며 독립을 격려하는 안정애착일수록 스스로 결정

하고 행동하는 자율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안정적

애착의 경험이 아동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행동적 자율권을 허용해 줄 때 만

족감이 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apini와

Roggman(1992)는 안정애착아동이 낯선 상황 실

험에서 우울과 불안 수준이 낮으면서, 새로운 상

황에서 지각된 유능감을 높게 느끼면서 도전 행

동을 많이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부모 관계에서 안전감을 많이 느낀 아동일수

록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잘 극복하

고 회피하기보다는 행동적 시도를 많이 하면서

유능감을 높임에 따라 긍정 정서가 높아진다는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동기로도 설명할

수 있겠다. 동기이론에서 내재적 동기는 우리가

외부 보상없이 자신의 활동 자체를 통해서 만족

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Kasser & Ryan,

1996). 그리고 내재적 동기를 구성하는 세가지 기

본적 욕구로 첫째, 유능성, 둘째, 관계성, 셋째 자

율성을 언급하였는데, 이중 관계성과 자율성은 본

연구의 주제인 애착과 분리개별화와 각각 연관성

이 높다. 따라서 타인과 친밀한 정서적 애착관계

를 맺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전감을 획득하면서

이와 동시에 적절하게 분리되고 정서적으로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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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서로 독립이 허용될 때 비로소 인간의

내재적 동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내재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창의적인 활동 수

준이 높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

구력있게 목표를 달성하는 경향이 높으며, 전반적

으로 활기 있고 행복감을 더 많이 보고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Ryan과 Deci(2000)는

내재적 동기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있

으며, 자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성향’으로 인간의 긍정적 속성이라고 간

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시사되는 점은

건강한 부모관계를 통해 아동 개인이 내재적 동

기를 확립하게 되면 이어서 다가오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긍정 정서의 개발

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긍정 정서는 부정정서의

생리적 흥분이나 긴장의 효과를 낮추어 주는 효

과가 있으며 스트레스 반응으로부터 쉽게 평정상

태로 되돌아오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다

(Fredrickson & Levenson, 1998). 이외에도 행복

한 정서 상태는 또래 관계에서 더 긍정적이고 친

사회적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공격

성을 줄여준다. 또래 관계의 향상은 학업이나 기

타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Isen,

2001). 이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집

단 따돌림이나 학업스트레스와 같은 아동기 심리

적 행동적 부적응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수립하

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긍정정서 개발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적절한 양육 태도로부터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대의 부모들은 여전히

아동기 자녀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허용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

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문화권에 비해 밀착된

부모관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결

과에 따르면 아동 후기에 적절한 부모 자녀간의

분리감과 자율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

서 분리개별화 및 자율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동 관련 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개

발되고 시행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주관적으

로 보고한 질문지에 근거하여 분리개별화나 애착

을 측정한 점이다. 분리개별화나 애착은 심리내적

특성으로 개별 면접이나 관찰과 같은 방법이 추

가될 때 더욱 정확성이 높아진다. 또한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질문지의 문항이 초등학생에게 맞게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아동의 분리개별화를 측정할 수 있는 아동용 도

구의 개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은 아동기 정서경험

을 단순화시켜 설명한 경향이 있다. 부정적 정서

에 대해서도 우울과 불안만을 측정하였을 뿐, 분

노나 적대감과 같은 다양한 부정정서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서

측정이 필요해 보이고, 대상자의 연령군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애착이나 분리개별화가 자율

감이 미치는 경로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

요가 있겠고, 적정 수준의 분리개별화에 대한 세

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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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arental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ttachment on positive emotion and

negative emo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behavioral autonomy

Yong-Hee Kim

Kwang Ju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s of behavioral autonom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eparation-individuation / attachment and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For these, 211 children ages 12 ( 104 boys and 107 girls in 6th grade)

were assessed on parental separation-individuation, parental attachment, behavioral autonomy,

positive affect, happiness, depression, anxiety. Data were analysed through structure equational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behavioral autonomy mediated fully the effect of

separation-individuation on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But separation-individuation did not

have direct effect on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In conclusion, although level of

separation-individuation was higher, elevated the level of behavioral autonomy was related to

children's satisfaction and happy feeling. Additionally stable attachment directly affected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And behavioral autonomy mediated fully the effect on

attachment and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with suggestion for future study.

Keywords: separation-individuation, attachment, behavioral autonomy,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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